
가계대출 목표치…5대 은행 3곳 초과 한국경제 https://zrr.kr/rCylWn

지난 9일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정책성 대출 제외)은 648조원으로 집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약 4조3400억원) 대비 소진율은 78.1%

주요 은행이 정부의 대출총량 한도에 근접하면서 전방위적인 ‘대출 옥죄기’에 나서고 있어

“주식투자, 예금 깨긴 싫고”…예적금담보대출 잔액 1년새 7000억↑ 헤럴드경제 https://zrr.kr/HiaUnq

최근 주식시장이 살아나자 신용대출을 활용한 ‘빚투’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예적금을 담보로 한 대출 잔액도 1년 새 약 7000억원 증가

당장 투자 자금은 필요하지만 예금 이자나 청약 기회는 유지하려는 이른바 ‘짠테크족’의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

5대 금융지주, 올 상반기 포용금융 11조3000억 공급 파이낸셜뉴스 https://zrr.kr/mMb1m4

5대 금융지주가 올해 상반기 11조3000억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

2조3000억원 규모의 연체채권을 자체 채무조정하고, 1조5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소각해 금융취약계층이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환율 떨어지자 달러 담았다…5대 은행 달러예금 3년 6개월만에 최대 조선일보 https://zrr.kr/aTKc3x

5대 은행의 달러 예금 잔액은 지난 9일 기준 총 709억달러(약 106조4000억원)로 집계… 이는 2022년 12월 말 이후 약 3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은 규모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500원 아래로 내려가면서 달러 저가 매수 움직임이 관측

증권사, 외국인 통합계좌 도입 '속도'…수수료 수익 확대 '노림수' 블로터 https://zrr.kr/U4c6iY

대신증권은 미국 브로커딜러이자 자체 청산 자격을 보유한 알파카와 크로스보더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신한투자증권도 홍콩 광파증권과 업무협약을 체결

기존 기관 중심이었던 외국인 투자를 개인 투자자까지 확대할 수 있어 새로운 수익원 확보 기회로 주목

거세지는 주주환원 압박…증권사, '밸류업 자문' 새 먹거리로 글로벌이코노믹 https://zrr.kr/oYEsol

올해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 제도 개편이 본격화하면서 기업들의 '밸류업' 컨설팅이 증권업계의 새 먹거리로 부상

특히 기존 기업금융(IB) 강자들이 관련 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예상

'부실금융기관 4년' MG손보 새 주인 찾았다…OK금융 우협 선정 뉴스1 https://zrr.kr/jdcSuz

 OK금융그룹이 예별손해보험(예별손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수가 마무리되면 저축은행 기반 금융그룹의 첫 보험사 인수 사례가 탄생하는 동시에, OK금융은 보험업까지 아우르는 종합금융그룹의 기반을 갖추게 됨

'성장 한계' 보험 대신 실버타운 판다 한국경제 https://zrr.kr/YEdc9j

보험사들이 보험 상품이 아닌 시니어 시설 시장을 놓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어

생명보험사는 물론 손해보험사까지 계열사를 세워 노인 복지시설과 고령자 주거 사업에 뛰어들어

美 스테이블코인 전문 은행 나온다…서클 주가 급등 이데일리 https://zrr.kr/Ki4J3k

세계 2위 달러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인 서클(Circle)이 미국 당국으로부터 내셔널 트러스트 은행 관련 최종 승인을 받아

시장에서는 이번 최종 승인을 단순히 은행 하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스테이블코인을 미 금융시스템 안으로 편입시키는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

'세계 2위 보유사' 테더, 비트코인 매입 중단…커지는 의구심 이데일리 https://zrr.kr/mnjWGc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인 달러화 기반 USDT 발행사인 테더(Tether)가 2년 넘게 이어온 분기별 비트코인 매입 패턴을 멈춘 것으로 나타나

일시적인 매입 연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일각에선 테더의 비트코인 준비금 운용 전략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관측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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